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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國語는 擬聲擬態語가 특별히 발달한 언어로 알려져 있다. 이 의성 의태어가 中世國語

에서 사용된 실태와 그 변천에 대하여 고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擬聲離購는 onomatopoeia를 번역한 용어이다 onomatopoeia는 음성이 시물을 

모방한 말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단순히 擬앓語 또는 擬音語라고도 한다. 癡聲語와 擬顧

語는 이 擬훌據態語에 속하는 下뾰觀웅語이니 ‘뼈국뼈국’， ‘딸그락딸그락’과 같이 사물 

의 소리를 모방한 단어를 擬聲語， ‘모락모락’ ‘새콤새콤’ ‘퀴퀴’ ‘매끈매끈’과 같이 사물 

의 상태나 모양을 모방한 단어를 擬態語라고 한다. 擬顧語는 인간의 五感 가운데 청각 

을 제외한 시각， 미각， 후각， 촉각에 의하여 모방한 단어들올 모두 가리킨다. 擬聲擬願

語 가운데는 이밖에도 인간의 심리 내용을 모방한 擬情語라는 범주가 있다. ‘답답하다’ 

‘성숭생숭하다’ 퉁이 그것으로 이틀을 擬願語로 넣을 수는 없다. 

언어의 음생이 사물율 모방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음성이 표현력올 갖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표현력의 판첨에서 보면 이 현상은 단어의 범주뿐만 아니라 文體的

인 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니 音色에 의한 어감의 표현이나 詩의 題律과 같온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擬聲擬願語를 포함하여 음성이 표현력을 발휘하는 모든 현 

상을 통톨어 音훌象徵(sound symbolism) 이라 하고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단어를 象

徵語(symbolic word)라고도 한다. 象徵語는 擬훌擬願語와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보다 

포괄성이 있다. 

音훌훌徵율 意味論에서는 音題論的 有緣性(phonological m야ivation)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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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慣習的， 또는 쩡廳영인 것이어서 행식인 音相과 내용인 뭇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없는 것인데 언어 가운데는 언어 형식이 뜻을 자통척으로 셜명하는 경우 

가 있다. 복합어나 파생어는 그 구생소들의 뭇이 어느 정도는 그 뜻율 셀명해 주므로 

이를 形願論的 有緣性이라 하는데 상징어는 語形율 이루는 옴상이 語意롤 반영하는 것 

이어서 음운론척 유연성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애 옴운론적 유연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언어의 본질은 관습척인 것이어 

서 평범한 문장이나 대화에셔는 옴상이 그 표현력율 발휘하지 못하고 관습척인， 단어와 

다륨없이 사용된다. 상징어는 그 단어가 그 표현력에 알맞온 운맥에 쓰였율 때 표현력 

을 발휘하는 것이다. 문예 작품에 상정어가 자주 쓰이는 것온 이 때문이다. 상정어는 

사랍과 시간에 따라서도 달리 느끼게 된다. 동일한 훌짧語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상 

징적 표현성을 즐기지만 다른 사람은 천연 느끼지 못하는 수가 있고 또 같은 사랍이라 

도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달리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또 상징어는 언어의 관습성을 벗 

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중세 국어의 상징어는 문헌에 나타난 것을 대상으로 하여 고찰할 수밖에 없다. 그러 

나 우리의 중세 국어 문헌은 誠解文이 주류률 이루고 문예적인 창작윤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살아 있는 상갱어의 모습을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참詩 

옳解는 월解이긴 하여도 詩률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비교적 많은 상갱어롤 보여 주긴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또 당시의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완벅하게 기술한 연구 

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생과률 중섬으로 하고 

펼자가 쩡소에 관심올 가지고 생각해 오던 것을 얼마간 가미하여 기숱하여 보기로 한 

다. 

2. 高麗時代의 癡빨擬顧語 

前期中世國語 時代인 高홉時代의 국어 자료는 극히 빈약하여 癡聲擬願語를 체계적으 

로 고찰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 다만 후대의 의생 의태어와 대비해 보면 

이 시대의 것들이 구조상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의성 의태어툴은 의외의 기록에서 얻올 수 있다. 高麗史世홍 4, 

願宗 흩麻年條에 보면 願宗이 千秋太팀의 핍박을 받던 뺨뼈 시철， 꿈에 닭의 율옴 소리 

와 다듬이질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術士에게 물으니 우리말로 풀어 해석하기를 닭의 

울음 소리는 ‘高貴址’이고 다듬이질 소리는 ‘椰a當’이니 이는 곧 즉위할 조짐이라고 하 

였다. 이는 닭의 울음 소리와 다틈이질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를 한자에 대용시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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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풀이한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의성어를 확인할 수 있다. 高貴뾰는 모음 

조화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한자어에 대웅시키기 위하여 어형을 약간 변경시킨 것으 

로 보인다. ‘고괴외’나 ‘구귀위’라는 어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옴철의 챔용 

구조를 보여 주는 의성어로 현대어의 ‘꼬끼요’에 이어지는 것이다. 이 의성어는 고려 

시대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다가 현대어에 와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어서 특히 귀중한 

느낌이 든다. 徵近當은 당시에 ‘어근당어근당’이라는 캡어가 있었옴율 말하여 주는 것 

으로 이 역시 후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디틈이질 소리·로는 정쾌하고 율풍성이 

있는 의생어이다. 이 천컬이 11세기초인 願宗 시대에 이미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후 

대에 생긴 설화라 하더라도 고려 시대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니 매우 이른 시기에 후 

대의 語形과 類似한 構造률 가진 의성어를 확인한 것용 의성 의태어 연구률 위하여 큰 

의의가 있다. 한편 王뾰는 天命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란 점에셔 보면 이 셜화 속에는 

자연의 소리률 흉내낸 의성어는 하늘의 훌志와 통할 수 있다는 言語힘曉觀01 나타나 있 

고 또 신라 시대부터 닭울 신성하게 여져 오던 관념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앨각된다. 

홉麗歌홈에 나타나는 의성어들온 고려 시대인이 자연의 소려률 어떻게 모방하고 있 

는가률보여 준다. 

어피야， 어강표리， 아으 다롱디리 〈井물詞〉 

아으，動動다리 〈動動〉

아으， 어와 〈處容歌〉

아으 〈鄭따훔〉 

위 〈輪林~IJ曲〉

아즐가， 위， 두어령성 두어렁생 다링디리 〈西京別曲〉

얄리얄리 얄랑생 얄라리 얄라 〈뽑山別曲〉 

다로러거디러， 더러풍생 다리러디러 다리로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뿜E店〉 

탱아돌하 〈鄭石歌〉

위 중즐가 〈가시리〉 

위 덩더풍성 〈思母曲〉
11' 

이툴온 노래의 가락을 맡추기 위하여 들어간 擬聲語들이니 ‘어피야’， ‘아으’， ‘어와’， 

‘위’ 퉁은 홍에 겹거나 슬픔에 겨워 합}는 漢聲올 모방한 것이고 그밖의 의성어는 북 

과 같은 打樂器나 7J-oþ금과 같윤 繼擺의 소리를 모방한 것이다. 이 의성어는 口語에 

서는 사용되지 않고 노래에셔만 사용되는 것이어서 살아 있는 의성어라고 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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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악기의 의성어는 모옴 충톨이나 자옴 충툴 현상이 없이 부드럽고 흥겹게 훌러 

가는 리듬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이 시대의 의성 의태어의 구조를 보여 준다. 이밖에 

發활의 주체를 나타내는 ‘첩풍새(鄭따훔)’가 있다. 후대에는 ‘솟척다새’로도 불린 ‘소 

쩍새’의 율옴 소리률 이 시대에는 ‘첩통첩통’으로 들었옴율 말해 준다. 

고려 시대의 擬顧語는 均如의 향가에 나오는 다융과 같은 것을 가장 이른 시기의 것 

으로 꼽율 수 있다. 힘l風累生歌에 

法界居得5빼뽀fi:fAlII:: f.훌Z홈置同生同死 

의 ‘표빼lJt.Ei:빼111::/구옳구훌’이 15세기의 ‘구툴구률’에 해당하고 현대 국어의 ‘구물 

구불’에 이어지는 것이다. 10세기의 작품에서 훌願 語根을 첩용한 어행을 발견하게 

되어 현대 국어의 상정어와 같은 구초률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단어이다. 均如의 향 

가는 문예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의 상징어를 보여 주지 않는다. 이밖에 의성 의 

태어라고는 할 수 없어도 ‘훌塵’ ‘刺刺’， ‘佛佛’， ‘念웅’과 같은 를語가 나온다. 이들은 

비록 한문의 표현법에서 온 한자어이지만 같은 옴철을 중복시킴으로써 數擺念의 뺑뼈 

을 가져오는 한펀 음의 謂調률 이루어 詩的인 표현 효과를 높여 주는 것이다. 

13세기 국어의 자료인 獅훌軟急方에는 聞했의 빼名으로 ‘鳥得夫得， 표得浮得’이 있 

다. 이는 ‘오특보륙’이나 ‘우득부득’을 표기한 것인데 그 첩용 구조로 보아 상정어일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에는 ‘오독포기’로 바뀌어 캡용 구조에 변화가 생겼으나 역시 

상정적인 구조는 유지되어 있다. 현대 국어에도 ‘오독도기’로 남아 있는 단어이다. 

이상이 고려 시대의 의생 의태어로 필자가 확인한 것이다. 양쩍으로 매우 빈약한 것 

이지만 상징어의 구조가 현대 국어에 계송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점에서 귀중하다 하 

겠다. 

3. 後期中世國語의 擬훌擬態語 

후기 중세 국어 시대인 15, 6세기의 擬훌擬願語 寶料는 한글이 창제된 후이므로 高

睡많代에 비하면 풍부한 편이다. 우션 자료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1) 훌훌語 

의성어는 사물의 소리률 말소리로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어형과 뜻과의 유사성이 가 

장 가까운 것이다. 우선 인간이 감똥이나 비탄으로 인하여 자연척으로 발하는 소리를 



中世섭정語의 짧聲擬態語 

흉내낸 말을살펴기로 

(1) 의 ; 이는 상대를 짧輸하기 위하여 먼처 가벼운 질책율 할 때 내는 소리 

이다. 한문씌 뼈이나 n騙의 생역에 :t:였다. ‘야 男子씨 네 상배 이 홍 

짓고 " 외 연뎌 가디 발라(險 2, 211).’ 

(2) 앵 ; 윗 사람에 대하여 고맙교도 감동스에워 내눈 소리 ‘행 셜흉사 

이다 世尊하(석보 13, 47).’ 

(3) 핵 ; 寒山法~ã(31)에 τ}음과 샅은 설엽이l 있다. ‘喝E 헥 훌 ~1니 빅 

흙 사긍 "<1 혜아료미 다 떼러디피 우리틸 씨라.’ 제;，l.}틈이 정선이 들도 

록 수쫓이 외치는 소리α1다. 

(4) 화 ; 역시 裵ilJ法語(18) 에 ‘閒地는 묻 어멧번 거슬 어더셔 화 융논 소 

리라’라 하고 있다. λH혹운 것& 깨닫고 감동하역 내눈 소리이다. 

이틀은 현대어에서논 사용되지 않논 것이다.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된 

데다가 그 예가 척어 그 성격옳 규명하기가 어렵다. 1:織職譯에 내타난 

것므윷 보면 佛家에서 慣用하쓴 말일 가농성도 있다. 다른 단어툴이 모 

두 유성음으쇼 끝니 L 떼 (3) 왜 ‘핵’야 유독 양생음인 ’ 1 ’으혹 끝나눈 

것이 주목된다. 강렬하X 격‘한 내용을 담은 표현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똥불의 소리뜰 흉내낸 말이다. 

액 ; 이는 흉한홉의 뺏훌출 번역한 의성념 샤다새(漸폐)라는 뼈가 다 

른 새를 협박할 때 내는 소리라 한다. 莊子에 있는 故事를 용용한 tU협 

의 사구에 용되었다“뼈河 "는 져비출 액 흔띠 (tl 25, 54) ’1)‘ 

다용은 의생어가 發聲의 추체릉 나타내논 것9굳 발전한 것이다. 

(6) 곳.:il리/뿔(함 21, 7) 

버국새/布默(.t:t 4, 19) 

(0) 미 야미/輝(참 9, 34) 

(7) 댐/維(體歌 88) 

(9) 머구리/얄〈柱 24, 41) 

(11) 윗돌와미 (柱 7, 36) 

이 통물과 곤충들의 울읍 소리는 모두 풀語로 모방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곳골곳골’， 

‘행행’‘ ‘버국세국’， ‘머짤머굴’， ‘따양띠양’， ‘윗옳윗돌’과 같은 챔에가 야 당시에￡ 쓰 

였올 것으로 믿어진다. 

1) ‘쐐’용 이 한 예뿐이고 社詩훌짧 影印;;$:의 상태가 좋지 
시 언해에는 ‘백’으로 되어 었다. 

‘뼈’효읽기가쉬우나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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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으다， 수으워리다， 수우워리다， 수우어리다 ; 이들은 동물쁜만 아니 

라 사람의 청우에도 쓰이는 것으로 多짧이 잡다하게 내는 소리를 흉내 

낸 것이다. 현대어의 ‘수선을 떨다’에 이 단어의 혼적이 남아 었다.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은 다음의 두 단어와 첩어가 발견될 뿔이다. 

(13) 위즈런 ; ‘어수선하게 소리나다’의 뭇이다. ‘차반 멍 흘 쏘리 워즈런좋 

거늘(석상 9, 37) ’. 

(14) 쭉 ~ 뿔쭉 ; ‘뿔’은 현대 국어의 ‘톡’과 같온 것으로 폭발생율 흉내낸 

말이다. ‘더오g 밤 구옳 제 더본 氣體이 소배 드러 굿 심통얘 툴면 

뿔 뼈딜 씨니 이는 見性흙 셋 이룰 形容후니라(훌山 44) ’. 

뿜뚝은 첩어로 현대 국어의 ‘톡톡’과 같은 것이다. 현재 15세기의 의 

성어로는 유일하게 확인된 첩어이어서 매우 귀중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셔와 걷패 뚝뿌기 소리 나 震動향야 쩌야디여 /樓柱 爆활훌앓(法 2, 

124) ’. 

이상 극히 척은 수의 의성어가 확인될 뿔이어서 이 시기의 의성어를 체계척으로 고구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구조상으로는 현대 국어와 거의 일치한다. 

2) 擬뼈語 

의성어어l 비하면 의태어는 많온 예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 의미가 혐대어와 차이가 

있는데다가 용례가 부족하여 정확한 의미를 포착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五感에서 볼 

때 의태어는 청각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으로 감지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시대의 의태어를 각 感훌器官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가) 祖뭘에 의한것 

擬뿔擬態語 가운데서는 시각에 의한 의태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것온 인간이 시 

각에 의하여 가장 많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상태를 모방한 의태어부터 검 

토하기로한다. 

(15) 구즉 ~ 구즉구즉 ; 이는 ‘우뚝， 우뚝우뚝’에 가까운 뜻을 나타낸다. 다 
만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힘찬 외모를 묘사하는 데 쓰였다. ‘구 

즉구즉하야 피땀 내는 물삿기 흔도다(柱 22, 45) ’. 



(16) 다복다복 ; 현대 국어에도 그대로 쓰이는 말이다. ‘다복다복융야 프른 

지치 빗나고(柱 7, 37) ’. 여기서는 어린 벼포기가 물 위에 솟아 있는 

모양을묘사한 것이다. 

(17) 훗뽀시 ; ‘뾰죽뾰축’에 가까운 뭇이다. ‘횟뽀시 銀훌에 뱃도다(柱 7, 
썩의 모가 물 위에 나와 있늘 것이 뾰츄뾰죽하다는 

뭇이다. 현대 국어에는 이어지지 않는 의태어이다. 

(18) 머훗머훗 ; 현대어에 이어지지 않는 의태어다. ‘머훗머흐시 무더미 서르 

當흉앗도다(tt 25, 7) ’. 무텀이 겹겹이 잇달아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 

(19) 물 것 몽 옷 ; ‘말긋말긋’에 이어지는 의태어다. 동사 ‘흙 -’에서 파생된 

(20) 

(21) 

것이다. ‘이 想 일 쩌피 낫나치 보물 ?장 멀긋불?시 후야(월석 8, 
때로 쓰인다. 

의태어이다.그러나 

찌긋흔 얻 걷미라(월석 8, 

‘송송’에 이어지는 것이나 

차이가 

있다. 

이 까지싼합용 나따낸다. ‘가회 터리 솜소미 이떤(쨌쩍 8) ’. 

(22) 쇠씩 ~ 혀혀 ; 어형상으로는 ‘썩썩하다’에 이어지지만 풋운 ‘엄축하 
다’ 또는 ‘새롭다’이어서 차이가 있다. ‘서리 후에 석씩흉도다/新(률 

供)’. ‘옳은 획 획 훌 써라(월석 10, 70) ’. 

(23) 직직 ~ 획혁 ~ 칙척 ; 이들은 자옴과 모음의 대립으로 어갑의 차이 
를 나타내는 의태어이다. 어형상으로는 현대 국어의 ‘칙칙하다’에 이어 

지논 것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칙칙하다’는 색깔이 짙온 

‘직직’ 퉁은 사불이 소띨한 것쌀 뜻짜여 ‘빽빽 

흔 수프리 /觸林(法 1, 
I ‘니 - - - 칙칙흉샤/ 

(24) 확 흑 ; 어행상갔않는 행대 국어에 그대로 이어겠짜‘ 그려나 의미상으로 

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혐대 국어에서는 주로 옷감이 치밀하게 짜여진 

것을 ‘륙톡하다’고 하지만 15셰기에는 구륨이 짙게 낀 것율 나타낸다. 

‘구루미 톡특디 아니후면/훌끼「짧則(법 3, 10) ’. 

(25) 나벌바벌 ; ‘나벗나벗하다’에 이어지는단어이다.형용사‘넙- -납

(廣)’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나볕나벼디 사흐라/切作片子(救簡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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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양은象徵的 첩용되는 단어활븐 다음은 않은 의태어꽃이‘ 

(26) 훤 ; 혐대 국어에 그대로 계숭된다. ‘城맛 훤흔 짜해 가(석상 6, 27) ’. 

(27) 훤출 ; 어형상으로는 ‘훤칠하다’에 계승되는 것이지만 수식하는 대상에 
서 현대어와 차이가 있다” ‘훤홀훈 風뼈 맛피/뿜覆厭뼈外(t!: 21, 
27) ’. 

(28) 아4라 ; ‘아스라하다’에 단어다. ‘아￡완 簡뺑에/홉홈爾 

國(柱 25, 28) ’. 
(29) 어득 ; ‘어둑하다’에 이어지는 단어이다. ‘히 어득한야(柱 7, 10) ’. 

(3이 흐음효러융 ‘흐슴츠러하다’에 이어지논 의태어이다. ‘河漢 닫리 흐 

음츠러 다(柱 24, 57)'. 

(31) 도렬 ; 동왔 것융 형용하는 딸이따씨 에형상으로논 ‘￡렷하다’에 이어지 
지만 의미상으로는 ‘동그렇다’에 더 가·깝다(柱 7, 31 참조) . 

(32) 두두록; 현대 국어에 그대로 이어진다. ‘두두록흔 좁州옛 피오/觸請 

써、|血， 樓rt: t 高鏡 1 라(柱 24, 31) ’. 현대어보다는 좀더 높은 모양용 

보인다. 

(33) 뽀롤 ; ‘뾰쫓하따’와 같은 풋αl다. ‘뽑 A 외히 뽀혈아/뽑山솟(셨 

23, 42) ’. 

(34) 구블 ; ‘구붓하다’에 이어지는 의태어다. 형용사 어간 ‘굽-’에 ‘- 을’ 

이 접미된 것이따. 상징적 표현력이 있다. ‘모기 구블향고(석상 13, 
53) ’-

(35) 우묵 ; 현대어에 그대로 이어친다i ‘뺏보기 둠거우사고 우묵디 아니 흉 

사고(法 2, 15) ’. 

다음은 통착의 모습을 모방한 의태어률 검토하자. 

(36) 구블‘ 구솥구풍~구블우블 ; ‘구옳구불’에 그대로 이어진따. 均如의 

가에쪼 나타난 의태어다. ‘구블우응은 15세기휘 욕1훌 볍칙에 의하여 

‘ 「 ’음이 탈확한 것이지만 형태의 변화가 어감의 변화를 추는 것으로 보 

인다. 

(37) 얼얼 ; 현대 국어의 ‘성셜’에 이어지는 의태어인데 모방의 대상온 다르 

다. ’ t혔繼機앉 얼옐 흐르는 췄껴쩨 비현 톨 비총 낮싼 마리니(훌뚫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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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엄 ; ‘활활’에 가까운 뭇이다. ‘陽썼§요 陽氣 엄혐 

거시라(짧띤 27) ’. 이 단이흩용 어$에 ‘A’음이 

이다. 

시니 거춧 

것이 예외적 

(39) 어른어른 ; 어형상으로는 현대어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의미는 차이가 있 

다. 나뭇가지나 세월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율 나타낸다. ‘어른어른흉 는 

버뚫가지눈 고 (ü 21, ‘時節이 어른어른 삼 36) ’. 

너운너운 ; ‘너윷나울’에 이어지지딴 뭇은 ‘훨훨’과 장야 볍게 나는 모 

양을 나타낸다. ’너운어운 오논 :=t흠A 氣運(tt 9, 37) ’. ‘너운너올히 

새 E 니논 길좋로({t 19, 30) ’. 

(41) 이륙이륙 ; ‘반짝반짝’의 뭇이다 어원적으로 ‘이글이글’에 이어질 가능 

성도 있따. 힐난 갈히 흔 서렷 1:l];Ô\]륙이륙 τ니 I쩔勳慶題光짧랩 

(흉法 55) ’-

(42) ~녹 S녹 ; 면대어에 이어지지 않는 의태어다. ‘천천히’의 웃이다. 

(43) 즙즙 ; ‘잠잠하다’에 이어지는 것이나 주로 말이 없옴을 나타낸다. ‘世

尊이 쯤쯤흉샤 말이디 아니당시니라(석상 13, 46) ’. 

잔혹고; 

거친듯 

25) ’. 

OJ원이 같올 

잔작고 (석상 6, 

(45) 스르르 ;‘슬-(消)’에서 나옴 것인데 의미는 차이가 있다. ‘상쾌하다’ 

의 뭇이다. ‘스르르히 닝 롬 부늦다(24， 63) ’. 

회로리 텅 룹 ; ‘회￡리바랍’의 뜻ηl따“행’는 ‘휘’와 

힐후다 ; ‘쑤드볍지 않고 거잘려다’씩 뜻이다. ‘戰흙 힐훌싸라(法 1, 
32) ’. 

(48) 흠측 ; ‘감작감작’에 이어진다. 통사 ‘홈-’에서 파생된 것이다. 

(49) 웅즉 ; ‘용지기다’에 이어진다. ‘몸과 팅 슐패 웅즉디 아니융야 겨시거늘 

(석상 

프즈런 ; 께지 련하다’에 이어씬 ‘프3러늘 125) ’. 

나) 기타의 慮懶뿜에 의한 擬應語

視훌 이외의 갑각 기관으로 느견 것을 표현하는 의태어는 본래 그 수가 적은 것이지 

문현상으로는 터 적응 수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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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혹촉 ~ 축축 ; 현대어에 그대로 이어진다. 編경흩어l 의한 의태어이다. 

‘支體 보특라오며 혹촉훌 시라/支體혔뿜(원각 3-2, 27) ’. ‘源生요 

촉촉흔 뎌셔 날 씨오(석상 19, 2) ’. 
(52) 핏맛 ~ 핏핏 ; ‘빗빗하다’에 이어진다. ‘핏그럽-’과 같은 어원으로 屬

覺에 의한 의태어이다. ‘머리터리 빗나시고 빗빗흉시고(法 2, 17)'. 
윗렛창야 수이 벼 브긍」다 흉싸 

(53) 홈홈 ; ‘함함하다’에 이어진다. ‘홍홍후다’도 있었율 것으로 추측된다. 

‘ 觸훌에 의한 의태어이다. ‘터릿 비치 홈홈흉고 조흉시며 (월석 2, 58) ’. 

(54) '7*라기 ; ‘가시라기’에 이어진다. 어근으로 ‘?슐-’을 추출할 수 있 

다. ‘까실까실하다’， ‘깔깔하다’와 같용 어원이다. ‘'7!<-라기/흔(柱 7, 

18) ’. 

(55) 훗찢 ~ 훗굿 ; ‘향71롭다’의 뜻이다. 현대 

(56) 

ú1 대. ‘香 g 효갓 옷곳흔 

석상 13, 39) ’. ‘? 논 

의한 의태어로 ‘짧다， 

.:il V로 맏tε 

고(重柱 

c 

과 ‘ E ’읍의 대립율 보여 주는 드문 예이다. ‘&훌올 떨옳 써라(월석 17, 
67) ’. ‘여러 가짓 쁘며 짧본 거시(석 19, 20) ’. 

(57) 서 쇠 ‘시다(顧)’에 이어지는 것으로 味훌에 의한 의태어이 

다. 

‘선 술/職酒(南明上 24) ’. ‘쉰 블/嚴水(龍 5, 4) ’. 

3) 劃훌첼 

五뺑에 

타내는 

표현되는 

밖의 의 

냐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흰이다. 중세 국어에서눈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따뚱 

한다. 

느낀 껏융싸 

對立에 

하고여기 

(58) 갓갓 ; ‘가까스로’에 이어진다. ‘젊고 애왈븐 쁘들 머거 갓가4로 사니 

노니(석상 6, 5) ’. 
(59) 답답 ; 현대 국어에 그대로 이어진다. ‘민 4 미 답답후야(柱 7, 36) ’. 

(60) 덜덩 ; ‘떳떳하다’에 이어진다. ’덤덤좋야 變티 아니커늘(法 1,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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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므리므리 ; ‘往往， 이따금’의 뭇이다. 이 단어는 비교적 자주 쓰인 말이 

어서 첩용이 아닌 ‘므리’라는 명사가 예측되기도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다. 이런 첨에서 시간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의정어로 생각된다. 

(62) 옮옮 ; 현대어에는 이어지지 않는 의정어이다. 어떤 일을 똑똑히 깨달 

은 상태를 표현한다. ‘틴 4 미 싫슐흉야아(法 5, 158) ’. 

(63) 가국 ; ‘급하다’의 뜻이다. ‘좋다가 틴슐 뿌미 가휴흉면(훌法 7) ’. 

(64) 과7 끝 역시 ‘급하다’의 뭇이다. ‘柔和善順흉야 과?끝디 아니좋 

며 (法 5, 8) ’. ‘아이 져네 과글이 벼 룰 알하(월석 10, 24) ’. 

(65) 닮기 답찌 ‘마음 속이 틀묶이어 답답하다’의 뜻이다. ‘더워 셜워 

답쩌 딛로E(法 2, 131) ’. ‘뿜子 1 놀라 울어 닮겨 싸해 디여(法 2, 

240) ’. 

(66) 뭇 굵 ; ‘마뜩하다’에 이어진다. ‘뭇 톨 훈 며느리 (석상 6, 13). 
(67) 딴 ; ‘간철하다’의 뜻이다. ‘法 옳호미 쁜혼 디라/짧法之切(1， 17이’. 

(68) 고쭉 ; ‘고작하다’에 이어진다. ‘精誠이 고측하니(석상 9, 19)’. 

(69) 흐들 ; ‘술에 홈빽 취한 상태나 마음이 흐뭇한 상태’를 나타낸다. ‘흐들 

어지다’에 이어지나 차이가 있다. ‘氣運이 흐툴흉야(柱 22, 43) ’. 

(7이 은득， 은듯 ; 두 단어가 모두 ‘븐득’의 뜻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븐득 現흉샤 ?장 放光흉시니(월석 10, 6) ’. ‘븐듯 아4라좋도다/忽 

홈莫(柱 24, 5) ’. 

(71) 이측고; ‘이욱고’에 이어진다. ‘이욕고 부베 드러 오나시놀(웰석 10, 

8) ’. 

이상 後期中世國語에 나타나는 의성 의태어를 열거하였다. 이밖에도 의성 의태어로 

보이는 것이 더 있으나 생략하였다. 

이 의성 의태어를 보면 15세기에서부터 현대까지 음운의 발달 법칙에 따른 변화는 

있으나 큰 차이가 없이 어형과 의미가 이어져 오는 것， 어형은 이어지고 있으나 의미나 

용법이 크게 바뀐 것， 의미는 이어지고 있으나 어형이 음운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이를 보이는 것， 혐대어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현대에까지 이어져 내려 오는 것 

곳고리 쩡 버국새 

쭉 -- 뚝뚝 촉축 다복다복 

미야미 

띨 X 물 X 

윗돌와미 

나벌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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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으라기 훤 훤출 어득 흐음츠러후-

두두록 구블 우묵 구몰 ~ 구블구블 ~ 구블우몰 
잔쭉고 홈흑 브즈런 촉촉~축축 멋빗 ~ 핏릿 
홈홈 ?~라기 짧- ~ 짧- 서- ~ 쇠- ~~ 
답답 탠맺 뭇굵 고쭉 t 口r속~ ~ t~ 

이측.Jl 

나) 의미나 용법이 현저하게 바뀐 것 

;느J=.A- 직직 ~ 획획 ~ 칙척 Ã、 Ã、 획역 ~ 삭씩 
특특 도령 어른어른 종쯤 까‘ 22 

흐들 

다)어혈이 젓 

머구리( >송송) 뽀롤(>뾰풋〉 >셜셜) 

너운너쉰( 즘이륙(> 이글이글) @ 출( 협￡리바랍) 

라)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 

이 앵 핵 화 

구즉 ~ 구즉구즉 머훗머훗 뽀뽀시 

옷곳 ~ 웃굿 힐후 므리므리 

과?클 닮기- 쁜 

-
-
엄
 
‘
짧
 

u. 

엄
 

·
싫
 

」
「

껏
-
*
 휴
 

z
-
」
「4l 

워
 S 

; 

느
 

L 떼
 케 

느
 」

차이는 있을수 있다. 흐름을 

이와 같아 청려하어 면 위성 의태어 71항목 중 35항목맘이 판 변화가 없이 

내려 오고 냐머에 떨 번회률 입었거나 소멸된 것이다l 이러한 혔}는 

어사에 비하여 휘생 의태어 변화의 폭이 큰 것임율 말한다 씩생 의태에는 

미보다는 감동적 의미가 강판 것인 데 말미암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의성 의 

태어는 옴성과 의미 사이에 긴밀하고도 자연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검토의 결과는 오히려 의성 의태어일 

수록 변화를 쉽게 입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감동척 의미는 개인에 따라서도 차 

이가 크고 시대에 따라서도 변동이 큰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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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擬聲擬態語의 構造

1) 릎用 

의성 의태어는 다른 단어들과는 다른 구조률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것 

이 音의 誼調롤 이루기 위한 를用이다. 이에는 語根의 훌用， 音節의 률用， 單音의 흩用 

이 있다. 중셰 국어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율 검토하기로 하자. 

(1) 뚫根의 릎用 

이에는 의성 의태적 어근의 첩용과 일반 어사의 캡용이 있다. 먼저 일반 어사의 첩용 

부터 고구해 보기로 한다. 

(가) 一般語廳l 훌用 

낫나치(<낯낯;簡簡) 곧그티(<글를;端) 곧고대(<곧곧;處處) 

겹겨비(<겹겹 ;重重) 갓갓(<갖갖;種種) 나날(<날날; 日 日)

이러한 첩용은 한자어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蘭앵톰 永永 總線 種種 各各 훌뿔 微微

隱隱 股股 뽑뽑 草草 藉훌홉 縣4훌 짧落 

15셰기 문헨에는 이밖에도 많은 한자어 를語가 나타나서 첩용 현상온 국어보다도 한 

분에서 더 많이 쓰임을 보여 준다. 이 가운데는 중국어의 의생 의태어도 있지만 국어에 

서는 훌字를 독립성이 있는 어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반 어사의 첨용과 같은 것으로 

다룬다. 

이 일반 어사의 첩용온 ‘1觀念 + 1魔웅 = 2魔念’이 아니라 무한한 개념의 合이 되 
는 의미의 강화이다. 이 강화의 수법이 통일 어형의 충북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 현상은 

언어 활동의 다른 면에셔도 핫아 불 수 있다. 詩에 있어서의 體의 첩용이나 운율의 첩 

용이 그것으로 이는 옴의 謂調로 美的 感훌율 자극하는 것이다. 일반 어사의 첩용도 이 

러한 음의 해조가 효과척으로 용용된 것이다. 

(나) 擬뿔癡顧的 語根의 률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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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작의 지속이나 반복율 나타내는 것 

구물구블 얼얼 엄엄 어른어론 너훈너운 

~녹~녹 쭉뿔 이륙이록 반묵반묵(杓) 

b) 狀願의 持빼이나 尤甚함을 나타내는 것 

구즉구즉 직직 ~ 칙칙 ~ 획혁 톡톡 다복다복 

축축 격쉰 봇훗 흐쩍흐찍(훌) 머훗머훗 

나벌나벌 핏핏 ~ 벗핏 ~~ 당답 옳싫 

홈홈 X 굿 물 X 몽긋 다폴다폴 아훌아졸 

노혼노혼 

이러한 어근율 첨용하는 의성 의태어 중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다양생을 나타내기 위 

하여 한 어근의 옴율 다른 옴으로 바꾸는 예가 있다. 

구몰우몰(<구률구몰) 번들원들(<번틀번들) 브출우즐(<브즐브출) 

이들은 ‘ E ’옴 뒤에서 ‘「’이나 ‘닙’음이 탈락하는 옴운 법칙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근과 어근 사이에는 휴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통일한 어근의 첩용에서 

옴이 탈락하지 않는 예도 있어 단순한 옴운 법칙에 의하여 탈락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 

는것이다. 

한쪽 어근의 융율 다론 음으로 바꾸어서 표현척 효과률 높이는 것과 같은 것으로 類

似鷹念율 가진 類意語톨 중복하여 표현한 예가 있다. ‘날혹*녹’이 그것으로 이는 ‘g 

녹 Z녹’의 앞부분율 ‘날호-’로 교체시켜셔 표현척 효과를 높인 것이다. 이 구성은 ‘날 

호 x ~녹*녹 →날혹~녹’의 과정올 거친 混成에 의하여 조어된 것이다. 

(2) 홉의 를用 

(가) 홉節의 률用 

곱골외- - 굽굴위- 곳고리 

옷곳 ~ 웃굿 스르르히 

도도-(睡) 

후로로흉- 땀
 
괴외-

이 가운데는 파생에 의하여 첩용되는 것도 있으나 그 표현력온 기원척인 첨용과 다롤 

것이 없다. 

(나) 單音의 률用 

(A) 母音의 를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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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 우’ 용꾀 률用 

b) ‘ Q, 으’ 용의 훌用 

소홈 

부우리 

날 ~<싶 멍 ~와딩1- 받 ~차-

c) ‘외 i 

괴외 

(B) 子音의 훌用 

그쪽 브으왜썼 

a) ，음의 첩용 ; 가휴흉- 과글이/과흘이 

'7E'. 

b) t:흉의 협용 : 다톰- 두드리'c되§ 디들-

c) 2.융의 챔용 ; 회로리얻 홉 

d) tl 읍외 웹용 ; 비빅- 범씩 

e) )，.음의 첩용 ; 스쇠로 

f) χ음의 첩용 ; 잔쭉고 지즈로 지즐앉-

g) 당용씌 챔용 ; 힐후-

단일음의 쩡용뚱 통일음올 반환합E표써 음의 해2생l 의하여 상징적인 

훨역을 높이는 것이아. 끄러나 어근의 첩용파 같이 체계적인 표현이 아니어서 개인에 

따라 표현하거나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對立

국어에서는 X냥짜 요옴의-대립에 와함 옹생 상징이 매우 밟짤찍어 있다. 

국어에서는 자음의 대립에 의한 옴성 상징이 현대 국어에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발달되 

지는 옷하였다. 그러나 모옴의 대립에 의한 옴성 상징은 현대 국어보다 훨씬 더 정연한 

체계에 익하여 넓은 뺑위에서 사용되었다 

짱音의 對立

현대 국어에 있어서는 ‘감감하다’에 대한 ‘캄캄하다’와 같이 平音과 有氣音의 대립에 

의한 語感表現이나 ‘발강다’에 대한 ‘빨장다’와 같이 ZfS<音과 硬音의 대립에 의한 어감 

효험이 발달되어 있여 ‘子환1JIl勢法則’이라고 볼려지기도 하였다‘ 

중세 국어에서 이에 준할 만한 어장 표현법은 매우 짜音과有氣쩔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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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에 의한 것온 ‘직직(密)’에 대한 ‘획획 ~ 칙칙’파 ‘짧-’에 대한 ‘짧-’이 있을 뿔 
이고 ~音파 硬音에 의한 것용 한 예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그으-(奉)’가 ‘El으 

-’로 된 것을 어감 표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非據聲擬顧등홈 

였던 단어에서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체계척이지 못하다. 

이와 깥이 중세 국어에서 자옴의 대립에 의한 어감 표현이 체계척이지 못한 것온 몫 

순히 문헨의 쩌l약으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기보나는 꾸초적인 이유가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이 시대의 국어에서 유기옴의 기능 부담량이 평음에 비하여 훨씬 떨어 

지는 사실파 경음이 15세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발달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語根의 끝에 無聲子音이 쓰이느냐 有聲子音이 쓰이느냐에 따라 어감 표 

현상 현저한 대립을 보여 주는 현상이 있다. 

a) ‘ 1 ’ 

뼈
혐
 뿜
 

야
 협
 핵
 
”c 

쁨
 μ닙
 

비
 

이
 

흠촉 7 묵 

날혹;ζ 녹 다복다싹 

아묵 우묵 

~녹~~찍 직직 

측흉- 뿔혹 = fEr= E응r 핵 

? 
、

도렬 본- 뽀롤 

답쌓- 봅괴 드리우 ) 

기웃 뇨r!드λ르 

찢봇 쇠룻 

횟(돌-) 횟(두효 

이상셰 예들로 보면 이들 어근말의 무성음들은 ‘急하고， 斷總되고， 激하고， 정지되고， 

메마른’ 어감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구실을 한다. 

e) ‘ L ’ 말음 

7R 너운너운 넌풋 노혼노혼 번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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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원툴 브즈런 어른어른 우연 워즈런 

~ tl 
f) ‘ ’ 맘음 

곱골(외-) 과글이 구을구블 다풀다올 반톨원톨 

서늘 옐얼 아훌아훌 효들 훤출 

g) ‘ ’ 땅음 

니엄니엄 영임 ~ζ~ 

흐융(츠러) 홈홈 

이 예윷 보면 앞으1 무성음으로 끝나는 말들과는 반대가 되는 어잠을 」

니 ‘느리고， 시속적이고， 부드럽고， 동적이고， 윤택싼’ 느낌올 받꺼l 왼다. 

이러한 움의 표현력올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관습적인 단어에서 상징적인 단어 

로파생꾀한다. 

훗-(備) • 7 흑 
굽-(曲) →구블 

번/반- →번득/반묵 

아롬답- →아롯답-

→기웃-

Ql 。
‘-

즙 (觸) • 즙촉 

굽-j곱 (曲) • 굽굴위/꼽골외 -

쇠-(數) • 씌듯 

탤
 

• 
댈
 탤

 

• 

퉁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도렵 ’과 ‘도렴 一’은 같은 무성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도렵-’은 관습적으로 혼히 쓰이는 ‘-업-’이 접미된 것이고 ‘도혐-’올 상징적 표현을 

위하여 야쫓 ‘-얻-’3표 Jï[체한 

(2) 母홉의 대립 

중세 싹어왜 모음은… ?포융 체계로 。l끓이 모음 조화에 의하여 양모음 ‘ Q, 아’와 

음모음 ”으， 우， 어’ 중성 모융 ‘아’로 나뉘에성은 익히 얄혜전 사실이다 야 모 

음 조화에 의한 대립이 옴성 상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양모음과 음모음이 대립의 짝을 

이룬다. 즉 ‘ 9 ’는 ‘으’에 , ‘오’는 ‘우’에， ‘아’는 ‘어’에 대립되어 이틀이 어감의 때립올 

나타낸다. 우선 그 대휩핵농 語雖툴쭉 영거하면 1:1응파 같다. 

a) ‘ Q - 으’의 대립 

홀히- - 글회-(爾) 

그
 
·<τ

 λ 

흙- - 긁-(播) 

늙 늙- 펌
 
춤
 

훗
，
 -

7E 

←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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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 - 붉-(橋) 잇빗 ~ 핏핏 빙 4>- -브으-(많) 

붙- - 불-(附) 붉- - 붉-(~) 솔- - 슬-(消) 

솥갑- - 슬겁-(慧) 서- - 쇠-(醒) 씩섹 ~ 역역 
;ζ 틀 --즈르-(짧) 빽- - 회-(짧) 칙획 ~ 획획 
x、 여- - 픽-(發) 

b) ‘오 ~ 우’의 대립 
고빅 ~ 구빅 요조옴 ~ 요주움 곱- - 굽-(曲) 

고혹 ~ 구즉 녹- - 녹-(顧) 노걷- - 누르-(賣) 

도렬- - 두렬-(圓) 도딛- - 두르- 도탑- - 두립-

도딛록 ~ 두두록(러) 몽~1- - 뭉피-(九) 보딛랍- 부드럽-

옷곳~ 웃굿 용쭉 ~ 움츄 
환- - 훤-

도르 -tT:τ를 돋가이 ~ 묻거이 
때 

가 갓 ~ 것(빼) ”‘ (皮)

마해 ~ 머에 가리- - 거리-(破〉 ~ 걷-(收) 
감- - 검-(黑) 갓， - - 것， -(折) 남- - 넘-(越， 餘)

다틈- - 더듬-(探) 싸디- - 뼈디-(짧) 막- - 먹-(뭘) 

발- - 벌-(排) 바히- - 버히-(軟) 반특 ~ 번득 
반톨원톨 ~ 번툴원들 맛- - 벗-(脫) 사놀 ~ 서늘 
사리- - 서리-(播) 삭- - 석-(챈) 아특 ~ 어득 

작- - 척-(少) ~퍼 

白) 할- - 헐-(破) "1 ~ 번드시 

이는 의한 어감 표현으로 새로윷 

의 ablaut的 파생이다‘ 쭉 ‘셔플’에서 ablaut에 의하여 에 5!.옵ö1 때립되는 ‘가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예들온 이 파생법이 매우 정연한 체계에 의하여 운영 

되는 생산생이 강한 조어법이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이 청연한 체계에서 벗어나는 파 

생도 있으나 ‘죠고맛’에 대한 ‘져고맛’， ’효 E’에 대한 ’혀근’이 그것이다. 이들도 양모 

음과 음모음의 대립율 보여 주는 점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모옴 대립의 쌍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여키셔 정연한 대립 체계에 의한 어감 표현을 직첩 대립이라 하면 예외적 

인 대립에 외한 öl창 표헛흉 간접 대립이라 할 수 있논더l 중세 국어에서는 간캡 때랩올 



다. 

어사 파생쪼 석지 않게 나타난다 

이 때휩애 의하여 나타니한 

中世國語의 擬聲擬願語 111 

대립올 표로 설명하였 

輕홉系列(陽母音系列) ; 輕 明 漫淸훌뼈!] 近親密 小少俠急短 - - -

深系列(陰母풍쩌列흉 暗 深 潤 탤 쫓 遠 願 組 大 多

01 씩상의 대립올 나타내한 단어는 문액에서 사하는 대상앓 달려 헤하게 된다‘ 

‘맛다’는 옷이나 갓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벗는 경우에 쓰이고 ‘벗다’는 쫓苦나 죽사 

리와 같은 추상적인 대상올 벗는 경우에 쓰인다. 또 훈민정음 창체 초기의 문헌올 보면 

’마려’는 거의 釋뼈와 갇은 홉者의 머리를 지했항 때 쓰이어 이것이 ’머려’의 존대 표협 

준다. 그러나 났詩풀解에는 ‘따리’와 ‘쩌리’의 이러한 구벌아 없고 ’마리’는 

해l아리는 수량사효 졌이고 있다. 이것은 。l윷의 의미가 변함 것이라고 하기보따 

는 어감 표현의 대상에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감 표현의 

대립율 보여 주던 의성 의태어의 쌍이 후대로 오면 전연 별개의 단어로 바뀌어 그 대립 

의 흥적이 없어지는 예가 했다. 현대 국어외 ‘삭다’와 ‘썩다’는 햇래 이 대립에 의하여 

것이지앙 그 의 혜저하게 

것야다. ‘깎다짜 ‘꺾짜’눈 각기 ‘갓 ’싹 ‘첫 1 J에서 발활한 것으로 비록 

으로는 대립율 이루는 것이지만 그 의미가 완천히 분화되어서 상호간의 관계가 끊긴 것 

이다. 이 러한 현상은 이미 중세 국어 이 천부터 있었A니 ‘슐다(銷)/슬다(消)’에 대한 

‘잘따(驚)’가 그것이짜‘ ‘쌍다(燒)’도 본래논 ‘사라지다’의 뭇이했었는데 그 표현의 대 

의하여 사라지는 경우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써 시대에 별개의 단어가 

젓야마. 

중세 국어의 이 대립에 의한 파생법윤 현대 국어에서는 현저하게 약화되어 당시에 대 

립을 보여 주던 어사들이 소실되거나 전연 별개의 단어로 발달하였고 첩어률 중심으로 

한 의생 의태어에 부분적A윷 남아 있게 회볍다‘ 

뚫-音의 

擬聲擬態語가 움을 이용하여 사물을 흉내낸 것이라면 개개의 음성이 일정한 현상을 

흉내내는 데 효과적일 것임운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일찍이 O. Jespersen온 [iJ음이 

것을 상정한다 하였따. 국어의 단씹용01 일정한 상갱생용 까지고 있음은 

논술한 바 었따. 그는 현대 국어 왔줬많의 유성 7，J냉앓씩 상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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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1 ( õ! ); smooth, flowing or liquid 

-ng( 0); round, hollow or open 

- k( -, ); abrupt, shrill, tight 

-s( A.); 

-n( L); 

-m( lJ); spread 

이 표현성은 앞으로 객관적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겠지만 단일음이 일정한 

표했력을 가지갔 했용븐 부정할 수 없다. 중셔l 국어의 의생 씩째여에서 단일융의 

추출해 같다. 

‘오/우’ 음; 표현하는 ‘도렵/두렵 도형/누령 

록， 부리， 구블 우묵， 우홈， 소옴’ 퉁은 外形이 퉁근 것을 나타내고 ‘구울 구물구 

블， 굿블 -j굽슬 부를 한 , 움즉， 그울-’ 퉁은 圓形을 초건으로 송}는 동착을 

나따낸다. 

‘외/위’ 음; 떼轉運動을 

비흥어진 상태룡 나타내고 ‘회로리얻 용， 횟옳/횟둘 띔·양(跳， 봅괴-

뷔툴-’ 퉁은 원형을 조건으로 한 운동이나 작용올 나타내되 ‘오/우’의 경우보다는 

강하여서 회천성을 나타낸다. 

‘와/워’ 음 ; 開口慶까 큰 모음으로 겼빵한 공간감을 나따앤다“흐쩍흐팩， 훤， 챔쩔， 

화흉다’ 풍 그 예이다. 

‘ Ql/의’ 음 ; 풀 아상의 사물이 교짝판 쌍태L↓ 混交되는 운똥， 또는 교착된 

나타낸다. ‘혁획， 섯피 성피 , 쩔픽 어피 비빅 최 훌피 맹의 므 

직 얼의-’ 동온 상태나 풍착을 나타내고 ‘의-(增)， 백-(媒)， 므의엽 쇠듯， 

더되 , 서의 -’ 퉁은 교착감을 나타내는 켓이다. 

‘l:!, 표， P ’ 음; 여 창音들은 

+ 원형감’￡로 球面을 나타내갔 ‘버펴 범봐 뷔꽃니 , 뷔툴-

이나 구연을 조건으로 하는 운동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또 ‘보뭇릅/부드럽 반묵/번 

득 반톨원톨/번들원들 번게’ 퉁은 표면이 圓隔， 柔軟함올 나타낸다. 

‘ λ ’ 음; 횟가루가 흩어지는 듯한 顆薦感용 바탕에 깔고 었어 ‘Jl사1- ， 스를걷히， 

스싹디 수효 사옳/서늘， 서9.1 치 싫젊’에서와 같01 짧I 散漫， 寒뿜， 極海 등 

느낌을 준다. 



‘ C , 튼’ 음; ‘두드리 다듭 더듬 드되 답답， 돋갑 두두록， 도렴， 툴겁 

특특， 엮우 쭉뿜’ 퉁에서와 같이 ‘뭉뚱그려진 結集體의 體積感’을 나타낸다. 

‘」’ 음 ; ‘너운너운， 노혼노혼， 어른어른， ?E'., 워즈런， 나볕나벌， 날호 사놀 / 

서늘’ 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輕快하면셔도 柔軟한 지속감’을 준다. 

이러한 딴유씩 상챙생웃 개엔에 따라 그 파악이 다르고 풋맥에 1짜4 닿리 나화상 

농성이 큰 것이어서 언중들이 공감하는 의미 영역을 추출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애매생 

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한 단옴의 상징성을 추출하여야 할 것인데 

현재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5. 結 語

音의 기능 

다는 사실과또 뼈L설 같이 하눈 젓이다. 그러나 모음휘 r~ 칩에 따한 어감 표현용 

생산적이어서 광범위하게 쓰였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쇠퇴하여 첩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성 회태어에 남아 있을 뿐이다. 의성 의태어는 어갑의 표현01 主織能이기 때문 

에 오히려 일반 어휘툴보다도 변화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현대에까 

지 계숭되지 않는 의성 의태어의 비율이 다른 일반 어사의 경우보다 높다. 이것은 음성 

상징도 관습성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의성 의쐐씨도 씩국어셰 영향옳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영향을 받딴 첫01 아년가 했따‘ 한문의 의성 의태적 첩어논 

성 의태어자 그와 쭈딴하짜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 션언찮의 홉詩에 훌文의 

의태어가 자추 사용되었요니 끄 영향이 국어에 끼쳤올 가놓성싼 적지 않을 것으토 

된다. 고해 서대어l갚 판숨졌아였던 단어틀이 15, 6세기에 워생 외태어토 발달한 예가 

확인된다. 쩡을 고려 시대에늠 ‘얘’였었옴이 鄭藥軟急方의 編農~쓸 통하여 알 수 있다. 

이것이 龍飛뼈天歌에 ‘쩡’으로 나타나 표현력이 있는 擬앓語효 발달하였옴율 보여 준 

다. 도토리는 고려 시대에는 ‘톨<:?] 밤’이어서 輝藥軟졸方에서는 ‘錯훗票’로 표7]하였었 

다. 이것이 갑歸훌解에서는 ‘도토밤’， ‘도톨왕’으로 통요하다가 힘|廣字會에서는 ‘도토리; 

가 되어 의태어로 발달하였다. ‘머구리’는 의성어인데 16세기정에 새로 둥장한 ‘개구 

리’와 경쟁하다가 현재는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다. 이는 기존의 의생 의태어가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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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한 예활 여 쭈는 것이다. 

뻐民正音은 중궁훼 짧趙學올 소화하고 흉흉하여 창제된 껏이다‘ 聲題學은 

결부되어 陰陽五行의 이론을 음성학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모음올 陰과 陽으로 가르 

고 깊다거나(深) 얄다(漢)는 용어를 써서 그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읍의 상징성 

올 큰거로 말한 켓야다.!f. 唯音은 

轉而題， 용a音온 혐而빼， 홈音은 

휴音은 似P훌而賣(후용과 같되 실하따) , 굵 
앉거로말한 

당시인들의 언어관융 보여 주는 것이끼도 한데 그 상징썽의 근거가 무엇에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고구해야 할 이 분야의 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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